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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번 새로이 대한 신경정신의학 편집위원장을 맡게된 이창욱입니다. 

그 동안 본 학회의 공식 국문학술지인 ‘신경정신의학’에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 본 학회지는 양

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매 영문학술지인 ‘Psychiatry Investigation’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신의

학계를 선도하는 학술지로 자리 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영문 학술지가 SCIE등재를 하고, PubMed Central에 등재되는 등

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반면, 국문 학술지의 경우, 전문학회 학술지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원고의 투고 양이 줄고, 내부적, 

외부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회원들의 투고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호부터 학회지 운영

에 있어 몇가지 변화를 시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학술적, 임상적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영문 학술지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심사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들께서 빠른 결과를 받

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둘째, 심사 위원 제도를 개편

하겠습니다. 현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 제도를 간소화하고 편집위원의 심사를 강화하여 정시 발간 및 신속한 

심사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국문학술지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부 편집위원장에 김대진 교수(가톨릭

의대), 편집 간사에 임현국 교수(가톨릭의대)를 위촉하였습니다. 셋째, 회원들께 보다 비중있고, 학문적,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학회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스템상의 문제로 학회지가 자리매김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듯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앞으로 회원들께 보다 가

까이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학회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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